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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틀로 봉합한 한 장의 샌드위치 

 

더운 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이 오면 빨리 가을 옷을 입고 싶어하는데, 추동의 

트랜드는 패드를 넣은 듯이 두께가 있어 보이나 가벼운 옷감을 사용한다든가 퀼팅

이나 본딩한 옷감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퀼팅은 겉감과 안감의 사이에 판상의 솜

(中綿, 속통이라고 한다)을 끼워 재봉틀로 봉합한 한 장의 샌드위치 상태의 옷감이

다. 속통에는 공기를 함유하기 때문에 그것을 겉감과 안감에 끼워서 공기가 통하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공기는 그곳에 머물러서 따뜻하고 가벼운 옷감이 만들어진

다. 속통에는 합섬의 솜을 넣어 성글게 봉합하는데, 겉감에 나타나는 바느질 땀에 

네모, 세모, 별모양, 꽃무늬 등을 넣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개발되어 있다. 안감

에는 한냉사 등 얇은 원단이 사용된다. 

본딩은 다른 2매의 원단을 붙여 1매의 천의 상태로 한 것이다. 서로 다른 외관의 

천과 천이라든가 서로 다른 색끼리 또는 색상물과 무늬물, 직물과 얇은 저지, 직물

과 보아 등을 접합시킨다. 또는 천과 우레탄 폼을 접합시키기도 한다. 천과 필름 상

태의 시트를 접합시킨 것을 라미네이트라고 한다. 이러한 옷감을 사용하면 리버서

블이라든가 더블페이스의 효과를 즐길 수 있는 옷을 만들 수가 있다. 물론 보온효

과가 높은 옷이라든가 방수효과가 있는 옷 등을 만들 수도 있다. 접합방법으로는 

접착제를 이용하는 방법, 접합시키는 어느 쪽인가를 열로 녹여 다른 한쪽에 융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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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방법 등이 있다. 

＊퀼팅(quilting) :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솜·모사 등을 넣고 무늬를 두드러지게(릴리

프) 수놓은 서양자수. “심 넣은 자수” 또는 “솜 넣은 자수”를 뜻한다. 전체에 심을 넣

고 수를 놓아 무늬를 나타내는 잉글리시 퀼팅과 부분적으로 심을 넣어 부풀게 하는 

이탈리안 퀼팅이 있다. 보온성이 필요한 쿠션 · 재킷류 · 실내복 · 어린이옷 등에 쓴

다. 겉감은 신축성이 좋고 부드러운 크레이프나 새틴, 평직의 모직 · 캐시미어 · 저

지 등이 좋다. 안감은 모슬린, 얇은 캘리코 · 견 등 가벼운 것이 좋다. 심은 솜 · 모

사 등을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화학솜을 많이 사용한다.  

이탈리안 퀼팅을 할 경우 넓은 부분은 안감을 잘라 벌리고 솜을 넣어 꿰매고, 좁

은 부분은 굵은 모사를 안쪽에서 꿰어 끝을 5mm 정도 남겨둔다. 마무리는 부드러

운 방석이나 담요 위에 작품의 안쪽을 위로 오게 놓고, 물을 스프레이로 뿌리면서 

다림질한다. 

단볼 니트(슈퍼에어니트, 슈퍼스무스)라고 부르는 저지가 겨울에 등장한다. 그 이

름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단면의 모습이 단볼(골판지)의 단면에 유사하여 상하의 옷

감 사이에 솜이 끼워져 있다. 저지 등의 편물은 일반적으로 편성 올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다. 그 때문에 겨울에 찬바람이 통과해 버린다. 결국 입고 있으

면 춥다. 공기가 빠져 나가버리는 것을 방해하고 그곳에 공기가 남아 있으면 보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볼 니트는 그것을 컨셉으로 한 저지이다. 이러한 컨셉은 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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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도 마찬가지이다.  

면이라고 하면 여름철의 대표적인 소재이다. 이러한 면직물을 겉감으로 사용하여 

그 사이에 솜을 놓고 재봉사로 고정시킨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온력을 갖는 윈터

코튼이 된다. 면섬유는 그 심부에 중공을 만들기 때문에 단열효과가 있다. 공기는 

열을 전하는 성질(열전도율)이 극히 낮다. 외기와 신체와의 사이에 공기층을 만드는 

것이 추위를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겹쳐 입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까닭에 저지 내의는 타당하다. 견옷감으로는 마트라

세가 있다. 이것은 부품과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끼워서 재봉사로 고정시킨 것

이다. 견의 고급스러운 광택과 릴리프(떠있는 조각과 같은)한 모양이 서로 어울려 

화려한 옷감이 되고 겨울철 멋내기용 상의로는 아주 좋다. 

니들펀치는 크래프트(수공예적인 느낌)감이 있다. 두꺼운 옷감으로서 바닥 천에 

솜 상태의 섬유를 붙인 듯한 감이 있는 것이 있다. 크래프트감이 있어 새롭게 보이

고 따뜻하고 손 촉감이 부드럽다. 이러한 면상태의 섬유는 문지른다든가 뽑아도 빠

지기 어렵기 때문에 착용이나 클리닝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니들 펀치는 홈텍스

타일의 깔개와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다. 니들펀치의 다루는 법은 간단하다. 바닥천

의 표면에 솜을 놓고 니들펀치기의 바늘로 바닥 천에 관통시킨다. 이것에 의하여 

솜은 바닥 천과 붙게 된다. 솜으로는 양모, 진면(누에고치를 풀어헤쳐 얻은 견섬유

의 솜상태의 것) 등을 이용하고 있다. 솜을 사용하지 않고서 바닥 천에 모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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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을 겹쳐서 펀칭 하면 모우가 있는 원단이 바닥 천에 붙게 된다. 

모직물 옷감인 경우에는 축융(직물을 경위사 방향으로 치수를 줄이는 가공으로 

바닥이 치밀해지고 두께가 늘어난다)을 한 후에 펀칭하기도 한다. 펀칭을 데님에 겹

치지 않고 행하면 오래 입은 듯한 감 즉, 빈티지감이 생기고 멋지게 보일 수 있다. 

자주 행해지고 있는 워싱가공과는 아무튼 다른 맛이 나기 때문이다. 


